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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간

1983년 작품활동을 시작한 이후 폭력에 

노출된 인간 존재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여 

“한국사회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 치열하고 

독특한 예술가는 사랑의 패배를 믿지 않는

다. 그는 사랑과 헌신의 형식을 끊임없이 추

구한다”(정희진)라는 평을 받아온 작가 정

찬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이번 소설에서 정찬은 비틀스의 존 레넌

과 혁명가 체 게바라, 그리고 작가 엘리아스 

카네티를 한자리에 불러모은다. 기록된 사

실을 바탕으로 역사의 빈 공백에 상상력을 

채워넣으며, 세계사를 뒤흔드는 격전과 각자

의 처참한 고통 속에서 작가, 혁명가, 음악가 

세 사람이 마주한 숙명이 어떠한 것이었는

지 진지하게 탐색한다. (출판사 서평 중에서)

■ 정찬 지음 | 문학동네 펴냄| 245쪽

골짜기에 잠든 자

영화 / 신간

■ 영 화

● 감독: 조철현

● 출연: 송강호 (세종대왕 역), 박해일 (신미 스님 역)

               전미선 (소헌왕후 역), 김준한 (세자 역)

               차래형 (수양 역), 윤정일 (안평 역)

               탕준상 (학조 역), 금새록 (진아 역)

               최덕문 (정인지 역), 남문철 (최만리 역)

               오현경 (노승 역), 송상은 (평녀 역)

● 러닝타임: 110분                     ● 등급: NR

● 개봉일: 2019년 7월 24일       ● 장르: 드라마

“이깟 문자, 주상 죽고 나면 시체와 함께 묻어버리면 그만이지!”

문자와 지식을 권력으로 독점했던 시대.

모든 신하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의 마

지막 8년.

나라의 가장 고귀한 임금 ‘세종’과 가장 천한 신분 스님 ‘신미’가 

만나 백성을 위해 뜻을 모아 나라의 글자를 만들기 시작한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

1443, 불굴의 신념으로 한글을 만들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

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줄거리]

The King’s Letters
 (나랏말싸미)


